빛과진리교회를 지켜주세요!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 명: 이성경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: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락처: 010-9385-****

우리가 함께 하면서 경험한 빛과진리교회의 진실을 이야기해주세요

저는 28여년간을 모태신앙으로써 장로님 아버지, 권사님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, 교회는 성실히 나가긴 했지만,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. 20살때부터는 교회라는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세상에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. 겉으로는 성가대 반주하면서 착실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, 늘 가졌던 생각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위험한 일이다. 이것저것 하지말라는게 얼마나 많은가.. 내 마음대로 일생을 살다가 죽기전에 회개해서 천국에나 겨우 들어가자 .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살았습니다. 

그러다가, 제일 친한 친구를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교회라고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. 
저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늘 관찰자 입장에 서있었습니다. 그런데 보면 볼수록, 목사님과 사모님 리더분들께서 한사람한사람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.
또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, 하나님의 뜻이 롬12:2 말씀처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요14:21 말씀처럼, 말씀을 지켜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. 
그래서,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하고 가장 후회 없는 일인지 제가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제 삶이 변하고, 저희 가족들도 함께 하게 되고 변하게 되고, 주변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. 

저는 현재 엘티씨 5텀째 입니다. 동기가 늘 변했었지만, 늘 제가 자원해서 훈련한 만큼 그때마다 주님께서 교제해주신 것들이 있었고, 더 주님과 긴밀해 졌습니다. 자원해서 훈련하는 것 만큼, 더 주님과 교제할수 있고 즐겁고 풍성합니다. 
그런데 나가신 분께서 왜 그런 경험으로 기억하시고 말씀하셨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, 인터뷰를 보니 자원 동기가 달랐습니다. 저도 그 동기라면 정말 괴로울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. 어떤 동기냐가 같은 것을 한다해도 완전 달라지기 마련인데.. 
그 나가신 분의 개인적인 경험이, 마치 지금껏 엘티씨를 거쳤던 수백명의 이야기인것처럼, 
더 나아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인것처럼 치부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, 답답했습니다. 
한순간 세뇌당하고 그루밍당해서 귀 기울여 들을 가치 조차 없는 분류의 사람들로 치부 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. 
이 일로 인해서,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고, 더나아가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소개 시켜주고 싶은 이런 제 진정한 마음을,  다른사람들이 오해하고 멀리하고 그런 기회 조차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속상했습니다. 
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리더들을 통해서 제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제 삶이 변하게 되고 사랑과 헌신으로 도와주신 그 수고와 헌신이 변질되어서 이상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. 저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껏 누구도 이렇게 주님을 알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이 없었기에 제게 너무 소중합니다. 
그 한분의 마음에 귀기울여 주셨던 것 처럼, 저희 한사람한사람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 또한 귀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. 

 (사)평화나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
위 내용은 진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서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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